
국제결혼은 이혼율이 높다. 진짜?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등의 증가와 더불어 2003 년도에 다문화 가족(외국 

국적 또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이 포함된 가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 

졌으며 2008 년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한국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1 년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6.8%로 전년도보다 0.4%가 

감소한 13,102 건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남편 한국・아내 외국 결혼은 68.6%, 남편 

외국・아내 한국 결혼은 31.4%로 아내 국적은 중국 27.0%, 태국 17.7%, 베트남 

14.7%, 일본 8.0% 순이며 남편 국적은 미국 31.0%, 중국 18.9% 베트남 10.7%, 

캐나다 5.4%, 일본 3.4% 순입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은 “백년가약(부부의 일생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어쨌든 과거 30 년간의 이혼율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제결혼은 내국인간 결혼보다 이혼율이 높다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과연 그럴까요? 

2021 년도 이혼건수는 약 10 만 2 천 건입니다만 그중 국제결혼 이혼건수는 6 천 

건으로 전체의 6.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9 년도에서는 내국인 

이혼율이 48.1%에 비해 국제결혼 이혼율은 30%이었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국제결혼이 감소한 2021 년에서도 내국인 이혼율은 52.8%, 국제결혼 이혼율은 

47.3%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결코 이혼율이 높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 년도 남편 한국・아내 외국 이혼율은 

69.9%(중국 36.7%, 베트남 31.3%, 태국 6.4%, 일본 3.3%)이며 남편 외국・아내 

한국 이혼율은 30.1%(중국 40.8%, 일본 16.4%, 미국 13.6%)이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결혼은 “인륜지대사(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라고 합니다. 국제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와 언어의 벽 

등의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역시 허들이 높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기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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